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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화목은 최상의 효도           08-09-05

미국이나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는 성인 인구의 50%가 안된다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출가 외인” 또는 “시집을 가면 그집의 귀신이 되라”는 말은 시대 착오적인 의미를 풍깁니다. 전화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와의 대화는 하루에도 여러번 하게 되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섭섭했던 점을  자세히 친정 어머님에게 전하는 것은 결혼한 현대 여성의 정상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결혼을 시킨 아들이나 딸에게 부모들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보다도 사이 좋게 살아달라는  바램일 것입니다. 저는 자주 듣는 말 중에서 “나는 결혼한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겁이 먼저 난다.”는 말이 웬지 마음에 걸립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딸이 할까봐 전화만 걸려오면 두려움이 잎선다는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항상 주눅이 들어 살 필요도 의무도 없는 현실 속에서 애지 중지 기른 딸이 푸대접을 받는 다고 느끼는 부모는 걱정과 노여움이 섞인 착잡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동부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친정 아버지가 받았다고 합니다. 걱정스럽게 기대했던 대로 딸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울먹이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집으로 갈래요.”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갖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궁금해진 친정 어머니는 창문을 살짝 열고 부녀간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은 딸에게 “어서 집으로 오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과 통화를 아버지의 말은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과는 달랐습니다. “얘야, 집으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이미 집에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인자한 말투로 그렇게 말한 후 전화기를 아내에게 주지 않고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집입니다. 성경에도 “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한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고 살자면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오랫 동안 습득한 습관이 달라서 가끔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적대성 대치라고 하기보다는 조정국면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도 3남 1녀를 길렀고 이제 그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자녀들이 결혼 한지 수년 동안은 그들이 부부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자나 깨나 기원했고 바랬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들과 딸에게 부부의 화목은 아빠에게 하는 최상의 효도라는 말을 들려주웠습니다.


부부가 화목 하려면 의무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부부간의 따뜻한 사랑를 키워준다고 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과 스의스의 쭈리히 대학에서 연구를 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자주 피부를 접촉해야 사랑이 식지 않고 부부애가 돈독해진다고 했습니다.  볼을 쓰다듬는 다든다 팔을 가볍게 잡는 다는가 또는 가볍게 안아주는 행동은 옥시토신 (Oxytocin)이라는 호르몬 수준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는 기분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가 손을 잡고 또는 팔을 끼고 길을 걷는 모습은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본인들도 그럴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피부의 접촉 이외에도 배우자의 자긍심을 높여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예쁘다”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듣는 아내나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무척  자랑스러워요.”는 말을 아내로부터 듣는 남편은 살맛 나는 행복감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 꿈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노후 대책이나 자녀 교육의 계획을 함께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장만할 계획과 여행을 갈 계획등을 부부가 완전히 합의해서 수립하고 실천을 하면 둘이 한마음이 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살 수있는  몇 가지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특히 젊은 부부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최상의 효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